	잔인한 중국요리 10선


	보시면 아주 잔인한 요리들입니다.
이런 요리도 있었다 하는 정도로 가볍게 읽어주셔야겠죠,
태반은 중국인들도 듣도 보도 못한 요리이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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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위 취하(醉蝦)

왜 이름이 취하(취한 새우)일까. 이 요리는 살아있는 새우를 산채로 술에 담가 만든다. 새우는 술에 담가지는 순간 바로 죽게 된다. 
새우의 신선함과 술의 향을 동시에 즐길 수 있으니 일거양득?  
잔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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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위 탄카오루양(炭烤乳羊)
출산 직전의 어미양을 잡아 숯불에 굽는다. 어미양이 숯불에 완전히 구워지면 배를 갈라 뱃속에서 익혀진 새끼 양을 꺼내 먹는다. 살이 야들야들하고 맛있다고 한다.
지옥 가기가 두렵지 않다면 한 번 드셔 보시길.
잔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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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위 추이어창(脆鵝腸)
거위창자요리. 살진 거위를 골라 산채로 항문을 따라 칼로 살을 도려낸 후 창자를 뽑아낸다. 물론 거위는 산 채로 내장이 뽑히는 고통을 겪게 된다. 
잔인도 ★★☆☆☆


 


7위 펑깐지(風干鷄)
티베트 지역의 닭고기 요리. 매우 빠른 속도로 닭의 털을 뽑고, 내장을 제거한 후, 양념을 닭의 배 속에 채워 넣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걸어놓는다. 닭은 이때까지도 숨이 붙어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매달린 채 바람에 말려 죽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잔인도 ★★★☆☆
[image: image7.jpg]


 


6위 훠자오뤼(活叫驢)
산 채로 울부짖는 당나귀란 뜻이다. 이런 이름이 붙은 이유는 당나귀를 도살하지 않고 산 채로 고기를 도려내기 때문에 시식하는 동안 당나귀가 고통에 울부짖기 때문이란다. 

중국 전설에는 고기를 베어먹어도 며칠 후면 다시 살이 소생하는 안식우란 동물이 있다. 산해경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전한다. 그렇지만 당나귀는 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인간의 욕심을 채워야 할까?
잔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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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위 카오야장(烤鴨掌)
오리발바닥구이. 살아있는 오리를 살짝 가열된 철판 위에 올리고 양념을 뿌린 후, 온도를 점차 올린다. 오리는 발바닥이 뜨거워 자꾸 걸어 다니게 되니깐 양념도 잘 발라지고 발바닥은 철판에 완전히 익게 되지만 오리는 아직 산채로 있다. 오리의 발바닥은 접시에 올리고, 몸통은 다른 요리에 사용한다. 
잔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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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위 철판갑어(鐵板甲魚)
양념을 해놓은 탕 속에 신선한 자라를 넣고 서서히 익힌다. 자라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탕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뜨거움을 느낀 자라가 탕을 마시게 된다고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양념이 자연스럽게 자라의 몸 속으로 흡수되어 풍미(?)를 더한다고.
잔인도 ★★★★☆


 


3위 자오뤼로우(澆驢肉)
이 역시 당나귀를 그냥 놔두지 않는 음식. 살아있는 당나귀와 펄펄 끓는 탕이 준비된다. 손님이 당나귀의 어느 부위를 먹겠다고 지정하면 주방장이 해당 부위의 가죽을 벗기고, 탕을 끼얹어 익힌 후, 살을 발라 내 접시에 내 준다.
잔인도 ★★★★☆





2위 산쯔얼(三吱兒)
세 번 찍찍거리는 울음소리를 낸다는 뜻의 요리. 갓 태어난 쥐를 먹는 엽기적인 음식(?)이다. 세 번의 울음소리란 각각 쥐가 젓가락에 집힐 때, 양념에 찍힐 때, 마지막으로 입 안으로 들어갈 때 쥐가 내는 소리라고 한다. 
이걸 실제로 먹는 사람도 무섭지만, 이런 이름을 지은 작명자가 더 무섭다. 
잔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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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원숭이 골（猴脑）
이 음식을 주문하면 식용 원숭이 한 마리가 제공되고 원숭이 머리가 들어갈만한 크기로 구멍이 뚫려 있는 테이블에 둘러앉게 된다. 원숭이 머리는 아주 단단하게 고정이 되며, 요리사가 살아있는 원숭이 두개골을 빠갠다... 
잔인도 ★★★★★


